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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17세기 말-19세기 초 터키 문학』은 이 시기의 터키 문학의 발전사를 한 눈에 볼 

수 있게 정리한 책이다. 소아시아에서 터키 문학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은 13세기

부터였다. 중세에는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로 쓴 문학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는데, 터

키 문학은 이들을 근간으로 하여 형성되었고 발전했다. 터키의 중세 문학은 새로운 

유형의 문학으로 변화했는데, 이런 변화는 터키 사회의 계몽주의의 발생이라는 내

적 요인뿐만 아니라 터키와 유럽 문화의 접촉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한것이다. 저자

는 중세와 새로운 시대 도래기에 형성된 터키 문학을 살펴보면서, 전환기 문학에 나

타나는 규칙성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. 따라서 저자는 17세기 말~19세기 초 터

키 문학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변형을 토대로 전환기 문학의 규칙성을 살펴보고, 또

한 이 문학의 전반적인 개념을 규정하였다.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와 여러 장르의 작

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의 시와 산문의 특징은 물론, 중세 문학에서 새로운 유

형으로의 문학의 전환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. 

제1장은 중세 후기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기의 터키 문학에 관한 내용으로, 특

히 터키 사회와 터키 문학사에 있어서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 17세기 말~19세기 초

의 터키 문학의 전반적인 경향을 다루고 있다. 제2장은 전환기 터키 문학의 주요 발

전 방향에 관한 연구로, 저자는 바로 이 시기에 문학의 폭이 확대되었고, 장르 체계

가 다양해 졌으며, 문학의 민주화과정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. 제3장은 문

화와 이념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으로, 주로 터키 민족문학의 형성 과

정, 터키와 유럽문화의 접촉이 전환기 터키 문학발전에 끼친 영향, 문학에 나타난 

계몽주의 사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. 


